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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원유 유출사고 최악의 시나리오
차단작업 2-3개월 장기화 … 동남부 대서양 해안 따라 북상 가능성도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가 20여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유출사고의 책임을 진 영국 석유기업 BP는 5월7일 해저 파이프의 원유 유출 구멍을 덮을 4층 높이의 상자

형 구조물인 오염물질 차단 돔을 사고 해역에 설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빠르면 5월10일부터 작동시

켜 유출량의 85% 정도를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저 5000피트(1500ｍ) 이하에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P는

유정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감압유정을 새로 뚫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으나 최소한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유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거듭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사고 해역 주변에는 남풍이 계속 불어 기름띠가 루이지애나 등 멕시코만 연안 해안에 도착하는 것을

지연시켰지만 기상효과를 마냥 기대하기는 힘들어 기름띠가 해안에 도착해 주변 습지 등 생태계가 파괴될 것

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피해가 멕시코만 일대에만 그치지 않고 플로리다를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나가고 미국 동부해안으로

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원유가 멕시코 만류(Gulf Stream)를 타고 동쪽인 대서양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플로리다

남단의 유명한 관광해변과 해양산업에 막대한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만 남쪽에는 특히 순환해류(Loop Current)가 흐르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순환해류는 멕시

코의 칸쿤 쪽에서 흘러 들어와 미국 동남부 해변을 돌아 플로리다의 서쪽 해변을 따라 남하하는 고리 모양새

를 하고 있다.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순환해류가 흐르는 해역으로 부터 북쪽으로 떨어져 있고,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

기름띠가 사고해역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기름띠 일부가 남하중이어서 순환해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해양학자인 로버트 와이스버그는 “기름띠와 고리 해류가 만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름띠가 순환해류에 실려 플로리다 서쪽 해안을 따라 남하해 멕시코 만류와 만나게 될 경우 조

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해변 등 미국 동남부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BP의 토니 헤이워드 최고경영자(CEO)도 원유 유출 차단에 2-3개월이 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

고 있다고 말했다.

BP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영국 본사의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유출원을 차단하기 위한 각

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염물질 차단 돔 설치작업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재 제대로 작

동하지 않고 있는 해저의 방폭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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